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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록 뮤지컬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용어에 대한 학문

적 정의와 양식적 특성의 규명을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록 음악 및 록 뮤지컬의 역사적 맥록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록 뮤지컬의 음악 및 극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60년대 

대두된 정통 록 뮤지컬의 음악 및 정신을 계승한 뮤지컬 <렌트>에 사용된 노래들에 대한 유형화 ( 1) 정통 

록뮤지컬, 2) 다른 음악 유형의 록적 변형, 3) 록 음악과 다른 음악의 혼합) 를 통해 새로운 록 뮤지컬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부합하는 록 음악의 적절한 활용과 혼용이 필요함을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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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terminology ‘rock musical’ is used too freely, and thus academic definition and 

research of its stylistic features are required. This thesis attempts to clarify the historical context 

of rock music and rock muscal, and to study the musical and dramatic feature of rock musical. 

This thesis also attempts to catagolize the musical types of the songs used in the contemporary 

rock musial <Rent>; 1) authentic rock music, 2) psudo-rock music transformed from other 

musical styles, and 3) amalgamation of rock music and other musical styles. All this attempts 

is aimed to find a possibility of creation of new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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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글은 모호한 록 뮤지컬(Rock Musical)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록 음악(rock music) 이라는 

음악 장르가 뮤지컬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쓰여졌다. 오늘날 많

은 뮤지컬들을 록 뮤지컬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그것들

은 정격적인 록 뮤지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록 뮤지컬이라 부를 수 있는 작품들도 록 음악의 사용 

방식이 제각기 다르다. 수십 년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록 뮤지컬들의 실재를 반영하듯, 연구자들

의 정의들도 제각기 다르다. 록 뮤지컬이 과연 무엇이

고 그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 나눔의 기준

은 어떠한 것인지가 모호한 가운데, 오늘날까지 록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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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컬은 창작자들과 제작자들, 일반 대중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용어로 남아있다. 

록 뮤지컬에 대한 “록 음악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

라는 위키피디아의 정의[1]는 록 뮤지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대변하면서도 록 뮤지컬이 얼마나 다

양한 함의를 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예를 제공해

준다. 앤드류 램 이나 쿠르트 간즐 등, 대부분의 뮤지컬 

역사서들의 저자들[2]은 록 뮤지컬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품의 부제목 정도로 다루고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록 뮤지컬에 대한 양식적 특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저자들도 있긴 하지만, 이중 스코트 밀

러[3]는 역사적으로 어떤 록 뮤지컬 작품들이 있는지를 

추적하는 정도에 그치고, 데이비드 루이스[4]는 록 음악

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와 재즈와 록을 섞은 경우를 구

별하기는 하지만 재즈를 제외한 다른 음악들과 록 음악

의 구별은 하지 않고 있다. 

스코트 워필드의 논의는 록 뮤지컬의 범주를 학문적

으로 세분화한 보기드문 경우이다. 그는 록 뮤지컬을 1) 

실제 록 음악으로 구성되고 이를 록 뮤지컬이라는 부제

로 명시한 경우 (<헤어 Hair>), 2) 공연 이전에 록 콘서

트 용 앨범으로 유통된 경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

스타 Jesus Christ Superstar>), 3) 록 음악을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도 ‘록 뮤지컬’이라 부르지 않은 경

우 (<갓스펠 Godspell>), 혹은 록 음악을 사용하지 않

고도 ‘록 뮤지컬’ 혹은 ‘록 오페라’라 부른 경우 (레미제

라블), 4) 록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록 음악의 느낌

을 표방한 경우 (<그리스 Grease>) 등의 범주로 나누

었다[5]. 위필드의 논의는 록 뮤지컬을 정통 록 뮤지컬

과 ‘표방된’ 록 뮤지컬로 나눌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통 록 뮤지컬과 표방된 록 뮤

지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표방된 록 뮤지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빠져있다[6].

록 뮤지컬의 개념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는 근본적으로 볼 때 록 음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히착 (Thomas S. 

Hischak)의 말대로, “록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고 쓴 작

품조차 어떤 사람은 록 음악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

은 팝이나 컨츄리 음악[7]”이라 하는 경우가 있다. 블루

스 록, 재즈 록, 얼터너티브 록, 펑크 록, 하드 코어, 데

스 메탈[8]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장르들도 록 음악의 

모호성에 한 몫을 한다. 

록 음악의 모호성은 유사하지만 다른 용어인 로큰롤 

음악 때문에 더욱 더 커진다. 로큰롤은 1950년대 미국

에서 빌 헤일리 (Bill Haley), 엘비스 프레슬리 (Elvis 

Presley)를 필두로 발생한 대중음악인데 흑인의 알앤비

와 컨트리 음악을 섞은 비트가 강한 음악을 일컫는다

[9]. 록큰롤 스타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들이 대표적

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뮤지컬이 밴드와 함께하고 

신나는 비트로 이루어진 노래가 많기 때문에 록 뮤지컬

이라고 표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로큰롤과 록 음악은 

명백히 다른 장르이며 로큰롤은 후에 팝 음악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장르이기에 오히려 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록큰롤 음악의 대표주자

들이었던 비틀즈 (The Beatles), 롤링 스톤즈 (Rolling 

Stones), 더 후 (The Who) 등의 음악은 1960년대 미국 

록 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록 음

악과 록큰롤 음악은 용어상의 혼돈 뿐 아니라 음악의 

실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피할 수 없다.[1]

이러한 맥록에서 본 논문은 록 뮤지컬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통 록만을 사용한 ‘순수한’ 록 뮤지컬과 

더불어 정통 록은 아니지만 록의 느낌이 들어있는 ‘응

용된’ 록 뮤지컬도 록 뮤지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순수한’ 록 뮤지컬과 ‘응용된’ 

록 뮤지컬은 이론상의 도식에 불과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온전한 의미에서 ‘순수한’ 록 음악, 즉 정통 록 음악

으로만 된 뮤지컬은 초창기의 몇 작품에 국한되고, 대

부분의 ‘록 뮤지컬’들은 정통 록 음악을 어느 정도 변형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록 뮤지컬에서 록 

음악이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천착이

다. 

[1] 록 음악과 록큰롤 음악 사이의 유사성과 용어상의 혼돈은 주요 사

전들의 정의에서도 드러난다.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와 

Merriam Webster Dictionary는 록큰롤 음악과 록 음악을 동의어로 

정의내리는 반면, Encyclopadia Britannica는 록 음악이 록큰롤 음

악에서 유래하되 다른 범주의 음악으로 정의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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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통 록 뮤지컬의 음악 원리와 록 정신

순수한 의미에서의 록 뮤지컬은 록 음악의 어법을 그

대로 따른 뮤지컬이다. 1960년대에 부상한 록 음악은 

1950년대 록큰롤 음악에 뿌리를 두되 록큰롤 음악 혹은 

이것의 유사 장르인 팝 음악에 비해 더 강렬한 사운드

를 사용한다. 록 뮤지컬에 사용되는 록 음악은 록큰롤 

음악의 근간이 되었던 가스펠, 블루스, 스윙, 리듬 앤 블

루스, 컨트리 음악이나 록큰롤 음악의 상업화된 형태인 

팝 음악의 부드러운 스타일을 지양한다. 또한 록큰롤 

음악과 마찬가지로 4/4박자와 엇박의 틀을 사용하되, 

박을 더 잘게 나누고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불규칙

성을 더 강조한다[10].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구성된 ‘록 밴드’의 연주가 필수요소인데, (록

큰롤 음악과 마찬가지로 전자 악기와 마이크를 사용하

지만) 일렉트릭 기타와 전자드럼의 강렬한 사운드를 더 

부각시킨다. 음악 형식의 면에서는 블루스나 포크 음악

에서 파생된 간단한 버스-코러스(Verse-Chorus)의 음

악 형식으로 된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

게 변형된 형식을 사용하고[11], 연주실력의 장인성을 

강조한다. 

록 뮤지컬에 사용되는 록 음악은 고전 뮤지컬의 쇼튠 

음악처럼 선율 중심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강렬한 비

트를 사용하는 리듬 중심의 음악이다. 곡의 길이도 쇼

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단순한 악절과 간단한 몇 

개의 코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순 형태를 띤다. 록 

음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록 뮤지컬은 음과 음의 사

이를 잇고 깊은 호흡을 바탕으로 한 레가토 창법 대신 

호흡과는 관계없이 생소리로 내지르는 샤우팅 창법을 

사용한다. 가사도 불규칙적인 강세와 강렬한 비트에 맞

추어 짧게 끊어야 하고, 노래 소리가 전자적으로 증폭

된 록 밴드의 굉음을 뚫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앰프와 

스피커, 신디사이저를 통한 전자 음향(plugged music)

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초기 록 뮤지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록 정신

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대항문화의 표현이다. 초

기 록 뮤지컬은 강렬한 록 음악을 통해 기존 사회와 인

습, 권력에 저항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12]. 

역사적으로 성공한 록 뮤지컬들을 보면 모두 정통 록 

음악을 사용하여 대항문화를 담아내었다. 이들을 통해 

록 음악만큼 효율적인 표현수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

고, 그래서 ‘록 정신 (rock spirit)'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현재까지도 록 뮤지컬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1967

년 뮤지컬 <헤어>는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는 젊은이들

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이 뮤지컬의 대본과 가사

를 쓴 제임스 라도 (James Rado)와 제롬 라그니 (Gerome 

Ragni)는 진보적인 젊은 작가들을 키우는 미국의 대표

적인 비영리 문화단체, 라 마마 (La Mama)[2]의 워크샵

에서 이 작품에 대한 최초의 구상을 하였다. 이 작품이 

반전운동과 더불어 다루는 마약과 프리섹스, 자유, 인종

차별반대 등의 진보적인 테마들은 록 뮤지컬의 이른바 

‘록 정신’을 대변한다. 

<헤어>와 더불어 록 뮤지컬의 효시로 불리는 <토

미> (1969)도 반전운동의 메시지와 살인의 충격으로 

자폐증에 걸린 아이가 겪는 끔직한 삶을 다루어 큰 파

장을 일으켰다. <그리스>는 극단적인 반항의 소재를 

다루지는 않지만, 1950년대 미국 틴에이저들의 반항 문

화였던 ‘그리저 (greaser)’ (머리에 그리스 기름을 발라 

뒤로 넘기던 헤어스타일에서 유래함) 들에 대한 이야기

들, 가령 청소년 임신과 폭력, 경제사회적 신분의 차이

에서 오는 계급적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헤어>와 

<토미>의 록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의형제 (blood 

brothers)>(1983년 웨스트엔드)도 1960년대 영국의 한 

도시에서 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홀어미 존스톤 

부인이 다른 집안에 양자로 넘긴 한 쌍둥이를 그녀가 

키운 또 다른 쌍둥이가 총으로 살해하는 끔직한 이야기

를 다루는데, 계층과 빈부의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다는 점에서 록 정신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련의 작품들은 음악적으로 초기 

록 음악의 어법을 고수하면서 내용적으로도 록 음악의 

저항정신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정통 록 뮤지컬들이

라 볼 수 있다. 

[2] 이 단체는 1961년에 엘렌 스튜어트 Ellen Stewart에 의해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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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통 록 뮤지컬의 계승과 변용 

역사적으로 볼 때 록 뮤지컬에서 록 음악의 활용 방

식은 다양하다. 초기 록 뮤지컬들처럼 록 음악의 정통

성을 고수하는 방식이 있는가하면, 이후 실패한 록 뮤

지컬들이나 웨버가 제시한 ‘팝-록’ 뮤지컬들에서처럼 

록 음악을 팝 음악이나 록큰롤 음악, 기타 다른 음악 스

타일들과 ‘혼합’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들은 록 음악을 뮤지컬 공연 양식

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있어 각자 한계가 있다. 초기 록 

뮤지컬의 경우에는 록 음악만으로 뮤지컬을 만들기에

는 록 음악이 너무 거칠고 시끄러워 극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고, 웨버 류의 ‘팝-록’ 뮤지컬의 경우에는 록 

음악과 다른 스타일의 음악들을 너무 섞은 결과 록 음

악의 본질이 희석되는 한계가 있다. ‘팝-록’ 뮤지컬들 

중 일부 예외적인 경우들, 가령 웨버의 <지저스 크라이

스 수퍼스타>와 슈바르츠의 <갓스펠>은 나름대로 하

나의 톤으로 음악 재료들을 채색하기는 하였으나 이것

들도 다른 음악 재료들이 록 음악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이슈 하나를 상기할 필

요가 있는데, 그것은 초기 록 뮤지컬의 경우처럼 극을 

록 음악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팝-록 뮤지

컬’의 경우처럼 록 음악과 더불어 다른 스타일의 음악

들을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다양한 

음악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록 음악으로 변형시키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재료들을 단순한 혼합의 상태가 

아니라 ‘변용’의 상태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작품 안

에 다른 음악 재료들을 록 음악의 범주 안에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조나단 라슨의 뮤지컬 <렌트>는 이제까지 언급한 록 

뮤지컬 창작의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모

든 음악 재료들을 록 음악 안에 녹여낸 성공적인 예이

다. 이 작품은 초기 록 뮤지컬에서처럼 록 음악을 기본

으로 사용하되, 팝-록 뮤지컬에서처럼 필요한 경우 다

른 스타일의 음악들을 록 음악과 섞는다. 경이로운 점

은 여러 음악들이 여러 노래들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 안에 여러 음악들이 섞여 들어간다는 점이

다. 한 노래 속에 여러 스타일의 음악들을 섞는 방식은 

첫째, 록 음악과 다른 음악을 블랜딩하는 방식과 둘째, 

다른 음악을 아예 록 음악으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나

누어지는데, 이 두가지 섞음의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노래들이 록 음악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변용’의 

상태를 이룬다. 

<렌트>는 조나단 라슨이 자기 삶의 단편들을 상당 

부분에서 재구성해 낸 작품이다. 오랜 기간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뮤지컬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라슨 본인의 모습이 주인공 로저나 마크에게 투영되어 

있고, 라슨이 동성애자나 에이즈 환자들을 친구로 두었

기에 극 중에서 에이즈나 동성애가 주된 소재로 쓰일 

수 있었다. 라슨이 <렌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차

별이나 조건이 없는 사랑, 예술을 사랑하는 보헤미안의 

삶과 같은 것들은 저항이나 분출을 주된 정신으로 삼는 

록의 성향과 바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렌트>는 록의 장점을 최대화 하면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뮤지컬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주인공 로저의 

직업은 밴드의 보컬이다. 주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캐

릭터적으로도 록 음악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용이했

을 것이다. 

뮤지컬 <렌트>에 사용된 음악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초기 록 뮤지컬에서 볼 수 

있는 정통 록 음악으로 된 유형이고, 둘째는 록과 다른 

음악 장르들을 혼용한 유형이며, 셋째는 다른 음악 장

르들이 록 음악으로 변형된 유형이다. <렌트>는 이 세

가지 유형들을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록 뮤지컬의 정통

성을 유지하는 한편, 과거의 록 뮤지컬들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었다.  

1. 정통 록의 사용  
정통 록음악은 <렌트>에서 극적으로 중요한 순간들

에 사용된다. 그 한 예로, ‘Rent’는 작품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넘버로, 집값을 내지 못해 쫓겨 날 형편

에 처한 주인공들과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부르는 분개와 결의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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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nt
‘Rent’는 주요 인물들을 비롯하여 앙상블들이 모두 

등장하는 합창곡이다. 단순한 4/4박자의 드럼 패턴이 

기본이 되어 한 명씩 자신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함께 

후렴구를 부르는 Verse-Chorus의 형태를 띄고 있다.

(아래 [표 1])

물론 죠앤의 통화와 베니의 통화가 말과 노래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담화적 서창(sprechstimme)[13]의 형식

으로 삽입되어 있지만, 크게 본다면 Verse-Chorus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주에서부터 풀 밴드 사운드를 

내는데, 두 대의 기타가 연주하는 짧지만 화려한 솔로

가 전형적인 록 스타일의 음악임을 보여준다. ‘Rent’는 

<렌트>의 넘버들 중에서도 템포가 제일 빠른 편에 속

하는 곡이며, 곡의 전주와 간주 그리고 후렴구에서 강

한 기타 사운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탈적 록[14]

의 성격을 띄고 있다[표 1].

섹션
Verse
m11-36

Chorus
m37-50

조성 C Gm

형태와 의미
마크와 로저가 현재 처
한 상황(예술가를 꿈꾸
지만 현실적으로 어려
운)에 대해 주고 받음.

두 사람의 듀엣. 작년 
집세를 낼 수 없다는 것
을 강조.

표 1. Rent 분석

Verse
m51-63

Chorus
m64-72

Verse
m73-88

C Gm C

난방을 할 돈 조차도 없
는 현실. 마크의 대본과 
로저의 포스터를 태워
서 난방을 함.

두 사람의 듀엣. 작년 
집세를 낼 수 없다는 것
을 강조.

죠앤의 등장. 슈프레히
슈티메 형식. 모린의 공
연에 관해 그녀와 통화 
중. 전 남자친구인 마크
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함. 

Verse
m89-101

Chorus
m102-114

Verse
m119-124

C Gm C
콜린의 등장. 빈털터리 
신세라 강도에게 돈 대
신 코트를 빼앗기고 폭
행을 당함.  

두 사람의 듀엣. 작년 
집세를 낼 수 없다는 것
을 강조.

베니의 등장. 슈프레히 
슈티메 형식. 옛 친구들
에게 집세를 걷으러 온 
것에 대해 부인과 통화 중.

Pre-Chorus
m127-142

Verse
m143-186

Am D
마크, 로저, 콜린, 죠앤, 베니 다섯 
사람의 합창.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
어서 노래.

모린을 제외한 렌트에 등장하는 모
든 인물들의 합창. 집세를 비롯한 모
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임을 노래.

‘Rent’는 집에 난로를 피울 돈도 없는 가난한 예술가

로 살아가는 마크와 로저 그리고 또 다른 가난한 보헤

미안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고발하는 곡이다. Verse1에

서 제일 처음 마크가 ‘내가 매일 살아가는 게 영화 속 

이야기와 다를 게 없어(m.11-16)’라고 이야기하면 로저

는 ‘노래를 만들 수가 없어 기타 줄이 이상한 소릴 내는

데(m.24-29)’라고 받아친다. 두 사람이 노래의 클라이

막스 부분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영화 대본과 뮤지

션들이 나온 포스터를 태우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면서

도 인상적이다. 코러스에서는 계속해서 ‘작년의 집세를 

어떻게 갚을까(How we gonna pay, last year's rent)’

라는 내용이 반복된다. 그리고 합창과 마크와 로저의 

듀엣으로 마무리되는 마지막 코러스에서는 ‘어떻게 갚

지, 작년 집세를, 올해 집세를, 집세를, 우리는 갚지 않

을 거야, 왜냐면 세상 모든 것이 빌려 쓰는 거니까

(m.176-190)’라는 곡의 주제와도 같은 가사가 나온다. 

이 장면은 보통 앙상블 및 모든 배우들이 정면을 바라

보고 합창을 하는 식으로 연출되는데, 모든 것이 이해

관계로 맺어진 세상의 이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소리치

는 것 같은 저항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점에서 ‘Rent’는 

젊은 예술가들의 기득권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는 내용

을 단순하지만 에너지 넘치는 빠른 비트의 곡으로 써 

냈다는 점에서 록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1.2 What you own 
극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What you own’은 예술가로

써의 신념을 버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 마크와, 

미미를 버리고 산타페로 여행을 떠난 로저가 결국에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곡이다. 마크와 로저

는 [표 2]에 나와있듯 앞선 두 번의 코러스에서 ‘너는 미

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 이 시대의 끝에서’라며 현

실과 타협한 혹은 현실에서 도망친 자신의 처지를 변명

하는 듯 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마크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찍어야 하는 방송사에서 나온 뒤 다시 그

만의 영화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로저는 사랑하는 사

람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미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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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함께 부르기 시작하는 마지막 코러스부터는 

‘이 시대의 끝, 미국에서 우린 죽어가고 있어. 우리 자신

으로 되돌아 가는 것. 그리고 네가 이 곳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넌 혼자가 아냐. 난 혼자가 아냐’라는 내용으로 

바뀐다. 도망친 곳에서 생각했던 ‘살고 있음’이 결국엔 

‘죽어가고 있던 것’임을 깨닫고 원래의 길을 찾아간 것

이다. 두 사람의 선택은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쫓아

가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개개인의 추상적인 이상을 기

조[15]로 하는 록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 노래는 ‘Rent’보다도 더 단순한 Verse-Chorus 형

식을 띄고 있다[표 2].

섹션
Intro
m1-m30

조성 A

형태와 의미
대사. 앤젤의 장례비가 없어서 쫓겨날 
상황에서 베니가 대신 내 줌. 마크는 방
송국 일을 시작했지만, 회의감을 느낌.

표 2. What You Own 분석 

Verse
m31-46

Chorus
m47-62

A A
마크의 노래. 남들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애써 일에 집
중해보려 하지만 잘 안됨.  

세상이 혼란스럽고 변화하는 것
처럼 혼란을 느끼는 마크.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나타내준다는 말
에 대해서 고민함. 

Bridge
m95-126

Chorus
m127-m152

A-F♯m-G♯m B♭
자신들이 걸어온 길과 겪었던 일
들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진
지하게 고민. 결국 답은 원래 가
려던 길에 있었음을 깨달음.

앞의 코러스에서 전조가 되며 두 
사람의 결심이 강조됨. 자신이 진
정 원하는 것을 찾은 두 사람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감.

Verse
m63-m78

Chorus
m79-m94

A A
영화를 포기한 마크는 뉴욕에, 노
래와 미미를 포기한 로저는 산타
페에 있지만 계속 친구들이 생각
남. 

마크와 로저의 듀엣. 두 사람 모
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고민
하고 자문함.  

4/4 박자의 드럼 비트와 그에 맞물려 엇박으로 들어

가는 베이스 라인이 곡의 브릿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

속해서 이어진다. 빠르지는 않지만 드럼의 스네어와 베

이스가 주고받는 듯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함으로써 심

장 박동이 뛰는 것 같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만들어낸

다. 거기에 더하여 Verse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A2-A2/G 코드 진행의 반복은 맑고 청량하면서도 

긴장된 느낌을 줌으로써 곡의 설레는 분위기를 조성하

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조나단 라슨이 이 곡 역시 일반적인 록 음악을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써 낸 점은 앞서 언급한 곡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전의 다른 곡들은 <렌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복잡하고 꼬인 갈등 관계

를 표현해야 하는 순간들이 다수 존재했다. 하지만 <렌

트>의 주인공인 마크와 로저가 드디어 자신들이 있어

야 할 곳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간 후 서로 화해를 하

는 장면에서는 어려운 진행이나 형식이 전혀 필요하지

가 않다. 그렇게 때문에 곡의 초반부부터 단순한 코드 

진행을 보여준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Verse-Chorus 

형식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었

다. 이런 점에서 ‘What you own’은 단순하면서도 명료

한 록 음악을 장면에 효과적으로 사용한 곡이라 볼 수 

있다. 

2. 록과 다른 음악 장르의 혼용  
이 논문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 뮤지컬 음악으로써 록

이 쓰일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섬세한 감정의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라슨은 웨버

나 다른 작곡들처럼 사랑의 세레나데나 연인 사이의 갈

등을 표현할 때 록을 포기하고 다른 음악을 가져오는 

방법을 쓰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었다. 록 음악

을 쓰되 록에 거의 쓰이지 않는 구성을 씀으로써 고민

의 심화를 표현하거나 한 곡에서 록과 다른 장르가 번

갈아 나오도록 함으로써 생각이 다른 두 캐릭터의 대립

을 더 잘 표현해내는 식으로 해결을 한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곡이 이어서 설명할 ‘One song Glory’와 

‘Another Day’이다. 

2.1 One Song Glory 
로저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에이프릴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후 음악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나 록커로

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

고 있다. 이 곡은 ‘석양이 산을 넘어가기 전’이라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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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A

m6-71
A

m72-m113
조성 D♭-Em-E D♭-E

형태와 
의미

처음엔 로저의 노래.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미미에게 다가오지 말
라고 소리치며 밀쳐냄. 
그러자 미미는 로저를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한다
고 역설함.

미미의 생각에 반대하는 
로저. 다음 기회에 만나자
며 자꾸 밀어냄. 그러나 
미미는 하루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하자
고 함.

표 4. Another Day 분석

B
m114-129

A
m130-m168

E D♭
앞 장면 support group의 에
이즈 환자들과 미미가 다른 공간
에서 동시에 ‘내일은 없다, 오
직 오늘뿐’ 노래. 로저는 그에 
反하는 노래를 함.

마약 환자들과 미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오늘뿐’을 외
침. 하지만 로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현실적인 문
제 때문에 끝까지 미미를 밀쳐
냄.

처럼 그의 삶이 다하기 전에 단 하나의 노래를 찾을 것

이라는 다소 감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표 3].

섹션
A(a가 4번 반복됨)

m9-m44
조성 G♭

형태와 의미
한때 록커로써 잘 나갔던 시절을 떠올리며 사
색에 잠기는 로저. 전 여자친구 에이프릴이 에
이즈로 죽은 후 자신의 노래를 찾지 못하고 방
황하고 있는 상태.

표 3. One Song Glory 분석

B
m45-m62

A(a가 4번 반복됨)
m63-m94

G♭ G♭

영광에 남을 그 하나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 

자신만의 노래를 찾아내고 싶다
는 꿈을 가지고 있으나 음악은 
떠오르지 않음. 또한 에이즈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 어떨지도 모름. 그 전에 빨리 
그 노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함. 

‘One Song Glory’는 크게는 A-B-A로 구성되지만 세

분해서 보면 특정한 구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Strophic 형식을 띄고 있다. Strophic 형식은 블루스나 

발라드 등의 대중음악에 많이 쓰인다[16]. 곡의 처음에 

등장하는 ‘One song(m.9)’이란 가사로 시작되는 짧은 

멜로디는 곡을 통해 총 8번이 반복된다. 아주 조금씩 변

형되기는 하지만 ‘One song’으로 시작하는 9마디부터 

16마디를 a라고 본다면, a가 8번이 나오는 것이다. 44마

디부터는 이전의 a 멜로디가 아니라 새로운 선율을 노

래하는데 61마디까지 이어지는 음악 안에서 로저는 샤

우트 창법으로 노래를 하게 된다. 록의 한 종류인 헤비

메탈이나 펑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창법은 노래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하

다. 2옥타브 A♭까지 올라가는 고음을 샤우트 창법으

로 부름으로써 록커의 느낌을 내는 동시에 고뇌를 터트

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44마디부터는 드럼이 가세

하면서 4/4박자의 록 음악의 형태를 띠게 된다. 앞서 이

야기하였듯 보통 록 음악은 멜로디나 가사보다는 비트

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서정적이거나 심오한 내용을 담

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라슨은 free 

strophic 형식을 록 음악 안에 결합시켰다. 이를 통해 

고민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인

의 꿈과 장애물에 대해 생각하는 로저의 상태를 효과적

으로 표현해내었다.

2.2 Another day
‘Another day’는 미미의 유혹을 뿌리쳐내려는 로저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는 미미와의 대립

이 나타나는 곡이다. 드럼의 필 인(fill in)을 시작으로 

전주가 끝나면 기타가 당김음을 사용한 리프를 디스토

션으로 연주한다. 끊어지듯 연주되는 기타 소리가 미미

를 밀어내야 하는 로저의 갈등을 잘 표현해준다. 렌트

에서 로저가 중심이 되는 곡들은 록커라는 직업적 특성

답게 모두 록 음악인데, ‘Another day’ 역시 로저가 나

오는 부분은 기타의 엇나가는 듯한 리듬이 중심이 되는 

록 음악이다. 그에 반해 미미 그리고 뒤이어 에이즈 환

자들이 함께 부르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보면 AABA라

는 발라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표 4].

이 노래는 <렌트>의 프로덕션 넘버 중 하나인데, 

<렌트>의 주제이자 라슨의 성향을 제일 잘 표현해 낸 

노래이다. 미미와 에이즈 환자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오직 오늘 뿐(No day but today)’는 <렌트>의 부제이

다. 마크를 제외한 모든 주요 캐릭터가 에이즈 환자들

인데 에이즈라는 병의 특성상 그들은 언제 죽을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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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미미는 자신을 두고 고민하는 로저에

게 계속해서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니 일단 오늘에 충실

하라고 외친다. 미미가 처음 부르는 부분(m.40-71)은 

앞선 로저와의 부분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서정적인 피

아노 선율이 반주로 깔린다. 드럼 또한 심벌이나 크래

쉬의 사용 없이 킥과 하이햇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추임

새를 넣는 식으로만 쓰인다. 

그런데 114마디에 이르러 합창이 나올 때부터는 기타 

솔로가 더해지며 록 발라드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미

미가 부르던 서정적인 멜로디를 풀 밴드의 연주 안에서

도 잘 살려냄으로써 비트를 앞세우기 때문에 감정표현

이나 섬세한 내용을 다루기 힘들다[17]는 록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미미가 부르는 발라드 부분을 

따로 떼서 하나의 독립된 곡으로 만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 앞선 록 뮤지컬들과의 차이가 존재하

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Aaron Frankel은 

<렌트>의 음악을 ‘melodic rock music'[18]이라 칭했는

지도 모른다. 미미의 그룹과 로저가 번갈아가며 부르는 

부분은 서로 설득시키고 밀어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다가 마지막 A에 이르러서는 로저도 합창과 같은 

리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잠시 흔들리는 듯하다가

(m.130-142) 결국에는 ‘또 다음번에, 다른 기회로’라며 

미미를 밀어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로저의 맨 마

지막 ‘이 다음에(m.161-163)’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지는 164 마디에서 ‘오직 오늘뿐(No day but today)'

라는 합창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말한 <렌

트>의 주제의식을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다른 음악 장르의 록的 인 변형
조나단 라슨은 <렌트>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

들이나 인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록이 아닌 다른 

음악도 사용하였다. ‘Ⅲ. 록과 다른 음악 장르의 혼용’의 

음악들처럼 록을 혼용하여 씀으로써 표현해내는 장면

들을 제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음악을 사용해야만 하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다른 음악 장

르의 곡을 쓰더라도 록의 재료들 중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살려냈다는 것이다. 

3.1 Tango Maureen 
모린의 부탁으로 음향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공연장

을 찾은 마크가 처음으로 모린의 애인 죠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다. 첫눈에 서로를 알아 본 두 사람은 불편

하고 어색한 심정을 드러내지만, 모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두 사람은 ‘모린이 

딴 사람과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녀를 벗어날 수 없다’(m.42-57)고 말하며 

그런 모린을 탱고에 비유한다. 아르헨티나 음악인 탱고

는 감성적이며 때로는 긴장감 있는 단조로 진행되고, 

특정 박을 강조하거나 갑자기 끊거나 당김음을 사용하

는 방법 등을 통해 특유의 리듬을 표현한다[19]. 음산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조의 멜로디가 절도 있는 리듬과 

조화되면서 상대를 유혹하는 듯한 느낌의 정열적인 분

위기를 만들어낸다. 마크와 죠앤은 그러한 탱고의 특성

이 마치 모린과 같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초기 탱고 연주의 일반적인 구성은 바이올린, 플롯, 

기타 혹은 반도네온(아코디언)을 기본으로 스트링이나 

피아노가 더해지는 식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보

통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더블베이스, 두 대의 반

도네온으로 이루어진다[20]. 라슨은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이 구성을 밴드 세션들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편

곡을 하였다. 4/4박자로 진행되는 ‘Tango Maureen’에

서 베이스는 당김음을 사용한 리듬의 꾸준한 반복을 통

해 탱고의 느낌을 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거기에 

기타의 몽환적인 단조 멜로디가 더해지고 후렴구에 가

서는 신디사이저가 아코디언과 비슷한 음색을 가진 파

르피사(farfisa)로 연주를 한다. 58마디에 이르면 모든 

악기가 브레이크가 되고 피아노만이 탱고의 선율을 연

주하는데, 이 때 마크와 죠앤은 무대에서 실제로 탱고

를 춘다. 이 곡 역시 Verse-Chorus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러스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뮤지컬 듀엣곡처

럼 마크와 죠앤이 서로 노래를 주고 받기도 하고 화음

을 이루기도 하며 노래를 한다. 굳이 탱고의 편성을 그

대로 살리지 않더라도 록 밴드의 연주로 편곡을 함으로

써 전체적인 분위기는 탱고의 느낌을 살리되, 극적으로

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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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hristmas Bell 
‘Christmas Bell’은 1막의 중후반부에 위치하는 곡인

데 모린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모든 캐스트가 함께 나

오는 노래이다. <렌트>에 나오는 다른 합창곡들이 하

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주제를 공통된 선율 안에서 이뤄

지는 반면, 이 곡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그룹의 각

기 다른 사연들을 조각조각 모아놓았다. 이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의 앙상블 피날레의 특성과 같다. 오

페라 각 막의 끝에 위치하는 앙상블 피날레는 모든 등

장인물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부분으로 보통 길이가 

길다. 여러 그룹이 가진 개별적인 사연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자연스레 길이가 길어지기 마련이고, 형식에서도 

자유롭다. 

‘Christmas Bell’에는 개별적인 사연을 노래하는 많은 

종류의 그룹이 등장한다[표 5].

섹션
A

m5-m38
B

m39-m64
조성 C C

형태와 의미
거지들과 청소부의 등장. 
크리스마스는 오지만 아
무것도 없는 자신들에겐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음.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기 시작. 장사는 안 
되고 사람들은 눈이 
온다며 불평함. 

표 5. Christmas Bell 분석 

C
m65-m72

D
m73-m98

E
m127-m144

C C E
앤젤과 콜린에게 코
트를 사라고 하는 코
트 판매상. 그런데 
그 코트는 극의 처음
에서 콜린이 깡패들
에게 빼앗겼던 코트. 

미미가 자신을 찾아
온 것에 대해 마크에
게 이야기하는 로저. 
아쉬워하던 중 멀리 
걸어가는 미미를 발
견함. 

마약을 사기 위해 마
약상을 쫓아가는 중
독자들과 미미. 마약
상은 좋은 약이 있다
며 그들을 꼬득임. 

F
m145-m160

G
m161-m168

H
m169-m180

A A C

미미에게 다가가 전
의 일을 사과한 후 
데이트를 신청하는 
로저.

로저가 손님을 뺏어
간다고 착각한 마약
상이 시비를 걸자, 
접근하지 말라며 화
내는 로저.

약을 갈구하는 중독
자들과 그들을 꼬득
이는 마약상. 모린의 
공연을 막지 못한 베
니가 아내에게 통화
를 걸어 상황을 설명.

J
m181-m196

K
m197-m240

C D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약을 갈구
한다. 로저는 마크에게 미미를 
소개한다. 콜린은 코트가 원래 
자신의 것이라며 화내지만, 앤젤
이 그를 달랜다.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는 거지들, 
대기 중인 경찰들, 코트값을 흥
정하는 앤젤, 약을 갈구하는 중
독자들, 메인 캐릭터들 모두의 
합창. 맨 마지막에 공연의 주인
공 모린이 등장한다.

각 그룹은 크리스마스 날 야외라는 시간적 배경만을 

공통적으로 가지며, 서로의 사연을 순차적으로 돌아가

며 노래한다. 그리고 197마디에 이르러서는 합창으로 

변하게 되는데 하나의 화성에 속해 있을 뿐 각 그룹이 

바라보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을 따로 이야기한다. 

라슨은 이 노래에서만큼은 풀 밴드 사운드를 쓰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롤송 멜로디

를 차용해오되 최대한 단순하게 연주함으로써 인물들

이 가진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6분 이상

의 길이를 가진 합창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

관되게 밴드로 연주하기 보다는 신디사이저를 활용하

여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콜린과 앤젤이 노점상에게서 코트를 사는 장

면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갱들에게 빼앗긴 콜린의 코트도 

있다. 코트를 파는 장사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코트값을 두고 앤젤과 흥정하기도 한다. 이 장사

꾼이 노래를 하는 장면에서는 금관악기가 연주되는데

(m.65-72), 배짱 좋으면서도 익살맞은 장사꾼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 노래 중간에 유일하게 풀 밴드가 연주되

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마크와 로저가 등장하는 부분

(m.99-122)이다. 앞서 말하였듯 록커인 로저가 등장하

는 장면에는 록 음악이 쓰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도 하면서, 자칫 심심할수도 있는 곡에 록 음악을 짧고 

강하게 써줌으로써 활기를 주기도 한다. 

<렌트>처럼 대사가 거의 없이 노래로만 진행되는 성

스루(Sung-through) 뮤지컬에서 이처럼 각 그룹의 특

징을 드러내주는 장면은 꼭 필요하다. 라슨은 오페라의 

음악 형식 중 하나를 차용하여 록 뮤지컬 안에서 어색

하지 않게 재해석을 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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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조나단 라슨은 뮤지컬 <렌트>

에서 록 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록 음악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을 창작해 내었다. 라슨이 평생의 

염원으로 삼았던 것은 브로드웨이의 전통과 현대의 대

중음악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

들이 실패했던[21] 점을 그가 해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작품의 역사적 의미를 보여준다.. 록 뮤지컬이 등장

했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록 뮤지컬은 끊임없이 변

화되어져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창작되고 상영되

고 있는 많은 뮤지컬들 중 록 음악의 영향을 조금이라

도 받지 않은 작품은 찾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록 음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없이 제작되어 

실패를 맛보았던 작품들과는 달리, <헤드윅 Hedwig 

and Angry Inch>이나 <스프링 어웨이크닝 Spring 

Awakening>처럼 록의 정신을 잘 살리면서도 록 음악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공한 뮤지컬들도 계속해서 등

장하고 있다. 

물론 <렌트> 또한 너무 많은 내용을 쑤셔 넣듯 담아

냈다는 점, 혁신적이기는 하나 당시로써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주제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는 

점, 지나치게 단순화된 세트를 사용했다는 점[22] 등에

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한계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

만 이러한 <렌트>의 한계점들은 또 한편으로 이 작품

이 일종의 대항문화(Counterculture)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 준 것일지도 모른

다. 록이라는 장르를 작품의 일부에만 수용했거나, 작품 

노래 전체를 보통의 록 음악으로만 표현해 내려고 했다

면 <렌트>도 지금과 같은 성공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 

라슨은 대중들에게 불편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

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인물

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록 음악을 적절히 변

형시켜가며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종

전의 록 뮤지컬 혹은 록 음악을 내세운 뮤지컬들처럼 

하나의 컨셉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했

던 라슨의 노력은 음악적으로나 음악 외적으로 다른 문

화들에 대해 열려 있었던 록의 정신과 닮아 있다. 음악

에 대한 창작자로써 가지는 열린 태도와, 캐릭터와 세

상에 대해 가졌던 열린 시각은 <렌트>가 록 뮤지컬로

써 대중 그리고 평단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가

장 큰 원동력인 것이다. 

브로드웨이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올라가

는 여러 뮤지컬들 중 록 뮤지컬이라고 명시되는 작품들

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작품들 중 

다수는 앞서 언급한 작품들처럼 순수히 록 음악만을 사

용한 록 뮤지컬이거나 록 음악과 다른 장르를 번갈아가

며 사용한 록 뮤지컬이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록 

음악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장르가 아닐뿐더러 록 

정신을 담아낸 내용들은 더더욱 대중적이기가 힘들다. 

때문에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는 <렌트>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대중적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뮤지컬 시장은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활발하게 창작 뮤지컬들이 창작되고 제작된다. 록 음악

의 다양성 때문이라도 창작 뮤지컬들 중 록 음악을 사

용하지 않은 작품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

다. 그렇다면 단순히 록 음악을 음악적 재료로써만 사

용하기보다는, <렌트>의 경우처럼 작품의 주제 및 형

식과 관련해 록 음악을 보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혼용하

는 것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더 효과적일것이라 생각한

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음악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

닌 익숙하지만 새로운 음악이 존재하는 뮤지컬 창작이 

용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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